


美반도체공급망재편...삼성의과제는?
[이슈진단+]전문가"기술력으로핵심고객확보하고TSMC추격해

야"...공급과잉우려도

이나리기자,장경윤기자 l 입력:2024/04/1616:55수정수정:2024/04/1717:04반도체ㆍ

디스플레이

미국이주도하는세계반도체공급망재편이윤곽을드러낸가운데삼성전자가바이든정부로부

터64억달러(약8조8505억원)의반도체보조금을받게됐다.아울러삼성전자는텍사스주에

기존건설중인파운드리1공장외에도추가로2공장과첨단패키징공장,R&D센터를짓기로

결정했다.

경쟁사인대만TSMC또한이달초미국으로부터반도체보조금을확정지으면서추가로파운드

리3공장을건설하겠다고발표한것과유사한행보다.

다만,미국에서다수의고객사를확보한TSMC와달리삼성전자는아직까지현지에서대형고객

사를확보했다는소식이들려오고있지않아업계에서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

미국상무부가15일(현지시간)반도체법(CHIPSAct)에따라삼성전자에반도체보조금64억달러를지원한다고발표
했다.이날행사에는지나러몬도미상무부장관,경계현삼성전자DS부문사장,마이클맥컬의원,로이드도겟의원,

아라티프라바카르백악관OSTP국장등이참석했다.(사진=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SNS)

■삼성전자,美텍사스주에'4나노팹'이어'2나노팹'추가건설

미국상무부가삼성전자에텍사스주공장에반도체설립보조금으로64억달러(약8조8505억

원)를지원한다고15일(현지시간)발표했다.이는미국인텔(85억달러),대만TSMC(66억달

러)에이어세번째로많은보조금규모이며,당초업계가예상했던20~30억달러보다3배가까

이증가한액수다.

24. 4. 26. 오전 7:14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print.php 1/4

javascript:window.print();
javascript:window.print();
https://zdnet.co.kr/reporter/?lstcode=narilee
https://zdnet.co.kr/reporter/?lstcode=jkyoon


투자액대비보조금규모로따지면삼성전자가약16%,TSMC가10.2%,인텔이8.5%로삼

성전자가가장높다.다만,인텔과TSMC는미국정부로부터보조금외에도대출지원도받는다.

대출지원규모는인텔최대110억달러,TSMC최대50억달러다.

이날삼성전자는텍사스주에기존에건설중인파운드리1공장외에도추가로2공장을건설하

고,첨단패키징(조립)공장,R&D센터를함께짓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의대미(對

美)투자액은기존170억달러(약23조4000억원)에서400억달러(약55조3000억원)로대폭

늘어났다.4나노공정기반의1공장은올해하반기가동을시작하고,2나노공정의2공장은이

르면2026년부터생산되며,첨단패키징시설및R&D센터등은2027년가동을목표로한다.

(그래픽=지디넷코리아박은주)

삼성전자가미국정부로부터받는반도체보조금은미국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일환이다.미

국정부가2022년에만든반도체법은미국내반도체투자를장려하기위해생산보조금(390억

달러)과연구개발(R&D)지원금(132억달러)등5년간총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지원

하는내용이다.이를통해미국은2030년까지전세계최첨단반도체생산량의20%차지를목

표로한다.

반도체법으로미국내반도체생산능력은큰폭으로확대될전망이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

의최신보고서에따르면,전체첨단파운드리공정(16나노이하)에서미국의생산능력비중은

지난해12.2%에서2027년17%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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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트렌드포스(그래픽=지디넷코리아박은주)

■미국에핵심팹리스기업다수…삼성,고객사확보절실

미국에는애플,엔비디아,AMD,브로드컴등핵심팹리스기업이다수위치한다.이는삼성전자

와TSMC가고객사를확보하기위해미국에신규파운드리팹을건설하기로결정한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미국정부가자국내반도체공급망을확보하기위해글로벌기업에게도보조금을지원

한다는점도크게적용했다.인텔또한공격적으로자국에서파운드리투자에나선가운데이번

미국반도체보조금확보를시작으로3사의팹리스고객확보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전무는“첨단제조시설의고객은대부분미국업체이기에,삼성전자가

고객확보를위해미국에반도체투자를결정한것”이라며“그런측면에서이번삼성의투자는

긍정적일수있다”고말했다.

다만,대형고객사확보측면에서는TSMC가앞서고있기에삼성전자는분발이필요한상황이

다.트렌드포스에따르면지난해4분기파운드리점유율은TSMC가61.2%,삼성전자가

11.3%를차지한다.

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단장은“삼성전자는미국신규투자에발맞춰고객사를빠르

게확보해야한다”라며“TSMC는애플,퀄컴,엔비디아등대형고객사를확보했기에라인을추

가해도상대적으로부담이적지만,삼성전자는현재명확한수요처가부족하다는점이걱정된

다”고말했다.그는또“삼성전자가도약하려면기술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용석반도체공학회부회장(성균관대학교전자전기공학부교수)은“삼성전자가미국에추가투

자하는것이ROI(투자자본수익률)를따져봤을때얼마나효율적인지의문이들고우려된다”라

며“미국의인건비와건설비가증가하고있으며,인력확보역시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이

다”고말했다.

김부회장은“미국현지팹에서고객사확보만보더라도삼성전자가TSMC에뒤처지고있어걱

정된다”라며“삼성전자가신속히인재를확보하고기술을강화해서TSMC와경쟁할수있는수

준으로올라가야한다”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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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미국을비롯해전세계의공격적인파운드리확대에대해비판적인목소리도제기되고있

다.

김양팽산업연구원은“반도체공급망에서독일,일본,대만,한국,미국등모두파운드리만짓고

있다.향후반도체수요가늘어난다고해도그공장들이제대로가동될수있을지의문”라며“이

런추세라면공급과잉문제와함께팹이유휴시설이될수있어서마냥긍정적으로만볼수없

다”고지적했다.

삼성전자가미국텍사스주테일러시에반도체공장을건설한다.(사진=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SNS)

■세계파운드리확대는국내소부장에게호재

미국을비롯해세계적인반도체생산시설확대는국내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들에게는

기회가될수있다.

김형준단장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미국에공장을건설하면글로벌장비외에도기존에

사용하던한국업체의장비도사용할가능성이있어소부장에게는기회가될수있다”고설명했

다.

또한유재희반도체공학회부회장(홍익대전자전기공학부교수)는“국내소부장업체는이기회

에삼성반도체공장뿐아니라미국및다른반도체업체로의판매망확대및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하고,국내소부장관련제품의성능검증의기회를확보한다는차원에서긍정적인면이있

다”며“삼성,SK하이닉스와국내소부장업체는하나의반도체생산망을이뤄서상생을강화하

는방안도바람직해보인다”고덧붙였다.

저작권자ⓒZDNetKorea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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